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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통일부장관(오른쪽)이 '2021 DMZ 평화의길통일걷기'에참여하고있다. (이인영페이스북)© 뉴스1

12박13일 간에 걸쳐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비무장지대(DMZ)를 따
라 약 290㎞를 걷는 '평화의 길 통일걷기' 행사가 27일 막을 내렸다.

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주 임진각에선 이달 통일걷기 행사를 마무리하는 
해단식이 열렸다.

해단식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와 참가 대표자 무사 귀환 보고 및 소감 발
표, 공로상 시사, 기념영상 관람,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. 

이 장관도 앞서 통일걷기 일부 구간을 참가자들과 함께 걸었다. 이번 행사엔 백
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65명이 함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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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행사에서 공로상은 걷기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건강관리·안전을 맡은 
조천휘씨 등 4명이 받았다.

'2021 DMZ 평화의길통일걷기' 참가자들 (통일부제공) © 뉴스1

행사 참가자들은 이번 통일걷기를 통해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경험하고 평화·
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.

참가자 이치인씨는 "통일·평화로 가는 길이 이어지도록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
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"고 말했다.

홍보대사 김민수씨도 "남북의 분단된 현장을 직접 걸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
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"고 했다.

통일부는 이달 걷기행사를 포함해 올해 장기노선 3회, 거점별 단기노선 7회 등 
총 10회의 'DMZ 평화의길 통일걷기' 사업을 진행한다. 행사 참가 신청 등 자세
한 내용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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